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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 열기 : 자주 사용하는 교회 용어 중에 ‘율법적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

나 태도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인데요. 그렇다면 ‘율법적이다’의 반대적인 표

현은 무엇일까요?

관찰 1) 바울은 ‘율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?’라며,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‘율법이란 무엇인가’에 대해 

명확히 정의 내리려 합니다. 바울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? 또 그 이야기를 어떤 장르로 보

고 있습니까?

▪ 갈 4:22  아브라함에게 (         )이 있으니

▪ 갈 4:24  이것은 (      )니

관찰 2) 바울은 하갈(여종)과 사라(자유 있는 여자)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활용해, 당시 독

자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. 두 여인의 아들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? 또 믿음을 따르는 독자

들은 누구의 어디 소속이라고 합니까?

  (1) 하갈(여종)

▪ 갈 4:23  (     )에게서는 (      )를 따라 났고

▪ 갈 4:24  ...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(     )을 낳은 자니 곧 (     )이라

  (2) 사라(자유 있는 여자)

▪ 갈 4:23  (              )에게서는 (       )으로 말미암았느니라

▪ 갈 4:23 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(        )니 곧 (           )라

  (3) 독자들

▪ 갈 4:28  형제들아 너희는 (      )과 같이 (            )라

나눔 1) 바울은 독자들이 ‘율법(종)’으로 비유되는 ‘하갈’에게 속한 자들이 아닌, ‘약속(자유인)’으로 비

유되는 ‘사라’에게 속한 자들임(우리 어머니)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

  오늘날에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‘자유’에 도전하는 ‘율법적’인 것들은 많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을

까요? 또 우린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, ‘종 삼으려는 것들’에게 맞서야 할까요?

관찰 3) ‘하갈의 아들’의 존재는 창세기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, 여전히 ‘종의 자리’에 머무르려는 우

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게 만듭니다. 창세기15:1-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‘자손’을 

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, 이에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?

▪ 창16:2

관찰 4) 이 때문에 (1)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? 또 이에 대해 (2)사라와 아브라함은 

어떤 식으로 반응하였으며, (3)이 모든 불신앙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십니까?

▪ (1) 창16:4

▪ (2) 창16:5-6

▪ (3) 창17:1

나눔 2) 우리는 오늘 관찰을 통해 ‘율법적’이라는 표현을 ‘기다리지 못함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인

간적인 노력들’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 못함으로 스스로 무

덤을 파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? 또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고 

있습니까?


